2025 년 5 월 9 일 언론 브리핑 
비크람 미스리 외교차관: 
나마스카르.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소피아 쿠레쉬 대령이 오늘 아침 이후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브리핑할 것입니다. 쿠레쉬 대령, 말씀 부탁합니다.  소피아 쿠레쉬 대령: 감사합니다, 차관님.  
나마스카르. 파키스탄군은 25 년 5 월 8 일에서 9 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인도의 군 인프라를 타격하려는 목적으로 서부 전선을 따라 인도 영공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군은 군사 통제선을 따라 대구경 무기를 발포하였습니다.  
약 300~400 개의 드론이 ‘레’에서 ‘시르 크릭’의 36 개 지점에서 국경 및 군사 통제선 침범을 시도하였습니다. 인도 국군은 물리적, 비물리적 방법으로 드론 여러 개를 격추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중 침투의 목적은 방공 시스템을 시험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잔해는 현재 포렌식을 통하여 분석 중입니다. 최초 보고에 따르면 터키 아시스가드의 송가르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새벽에 바틴다 군사기지를 타격하려 시도하는 파키스탄의 무장 무인항공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공격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의 방공 거점 4 곳에 무장 드론을 출격시켰습니다. 이 중 한 드론은 방공 레이더를 파괴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또한 잠무·카슈미르의 탕다르, 우리, 푼치, 멘다르, 라주리, 아크누르, 우담푸르의 군사 통제선에서 대구경 화포를 발포하고 공격용 드론으로 공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군 사상자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인도가 반격함에 따라 파키스탄군도 막중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파키스탄의무책임한 행동이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25년 5월 7 일 오후 8:30 분에 정당한 사유 없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후에도 파키스탄은 민간 항공기가 다니는 영공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자국의 민항기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입니다. 인도를 공격하면 강력한 방공 대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근처에서 비행하는 국제선을 비롯한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 스크린 캡처는 펀자브 구역 방공 경보 상황 당시 항공기 상황을 보여주는 플라이트레이더 24 자료입니다. 인도는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에 인도 쪽에는 민간 항공기가 아예 없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민항기는 카라치와 라호르의 공항을 연결하는 구간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항공기는 플라이나스 항공사의 에어버스 320 기종으로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후 5 시 50 분 다맘에서 이륙하여 오후 9 시 10 분 라호르에 착륙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여기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대응에 상당한 자제력을 발휘하며 국제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이 힌드. 비요미카 싱 비행단장: 모두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새벽 파키스탄군은 군 인프라를 타 격하려는 의도로 서부 전선을 따라 인도 영공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습니 다. 파키스탄군은 또한 군사 통제선을 따라 대구경 무기를 발포하였습니 다.  
‘레’에서 ‘시르 크릭’의 36 개 지점에서 약 300~400 개의 드론이 국경 및 군사 통제선 침범을 시도하였습니다. 인도 국군은 물리적, 비물리적 방법으로 드론 여럿을격추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중 침투의 목적은 방공 시스템을 시험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잔해는 포렌식 분석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터키 아시스가드의 송가르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새벽에 바틴다 군사기지를 타격하려 시도하는 파키스탄의 무장 무인항공기를 탐지하여 무력화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공격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의 방공 거점 4 곳에 무장 드론을 출격시켰습니다. 이 중 한 드론은 방공 레이더를 파괴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또한 잠무·카슈미르의 탕다르, 우리, 푼치, 멘다르, 라주리, 아크누르, 우담푸르의 군사 통제선을 따라 대구경 화포를 발포하고 공격용 드론으로 공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군 사상자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인도가 반격함에 따라 파키스탄군도 막중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의 무책임한 행동이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25 년 5 월 7 일 저녁 8:30 분에 정당한 사유 없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실패한 이후에도 파키스탄은 민간 항공기가 다니는 영공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를 공격하면 인도가 신속하게 방공 대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국의 민항기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근처에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비행하던 국제선 및 국내선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스크린 캡처는, 모두에게 공유해 드릴 텐데, 펀자브 구역 
방공 경보 상황 당시 항공기 상황을 보여주는 플라이트레이더 24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는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에 인도 쪽에는 민간 항공기가 아예 없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민항기는 카라치와 라호르 항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항기 중에서도플라이나스 항공사의 에어버스 320 기종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민항기는 17 시 50분 다맘에서 이륙하여 21 시 10 분 라호르에 착륙하였습니다. 인도 공군은 즉각 대응에 상당한 자제력을 발휘하며 국제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비크람 미스리 외교차관: 쿠레쉬 대령과 싱 비행단장님 고맙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레쉬 대령과 싱 비행단장께서 어젯밤 파키스탄군의 비겁한 행동에 관하여 방금 브리핑을 해 주었습니다.  
어젯밤 파키스탄은 도발을 통하여 긴장을 고조하였습니다. 어젯밤 파키스탄의 공격은 군사 시설을 비롯하여 인도의 도시와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 국군은 비례적으로, 적절하게, 책임감 있게 대응하였습니다. 인도의 군부대는 어젯밤 일어난 공격에 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자국에 의하여 자행된 공격을 부인하여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파키스탄의 표리부동함을 증명할 뿐 아니라 허위 정보를 통한 호도 행위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파키스탄은 어떠한 종교 시설도 목표로 삼거나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제가 푼치 지역의 예배당(구르드와라) 공격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인도군과 인도 공군이 암리차르 같은 도시를 타격하고 파키스탄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천인공노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이 자국의 침략 행위를 부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를 기만하고 호도하려는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건, 즉 파키스탄이 푼치 지역 예배당(구르드와라)을 공격한 사건으로 해당 예배당의 라기를 포함하여 시크교도 여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격이 일어난 장면은 TV 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가 자국의 도시를 공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파키스탄 특유의 비이성적인 망상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전적이 있어 자국을 파괴하는 행위가 
익숙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도가 드론으로 ‘난카나 사히브 구르드와라’를 공격했다는 또 다른 파키스탄발 허위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거짓 선동 전략이자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다. 파할감 테러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인도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파키스탄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 또한 놀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사회의 변치 않는 통합성이 파키스탄에는 그 자체로 위협일 것입니다. 
 	 	 	 	 	*** 
 
Press Briefing 09 May 2025 
 
Foreign Secretary Shri Vikram Misri:  
Namaskar. Good afternoon.Welcome, everyone. 
 
An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request Colonel Sofia Qureshi to brief you on the event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early morning today. Colonel Qureshi. 
 
Col. Sofia Qureshi: Thank You, Sir. 
 
Namaskar. On the intervening night of 8th to 9th May 2025, Pakistan Army violated Indian Airspace multiple times over the entire Western Front with the intent to target military infrastructure. Not only this, Pakistan Army also fired with heavy caliber weapons along the Line of Control. 
Around 300 to 400 drones were used to attempt infiltration at 36 locations from Leh to Sir Creek along the International Border and the Line of Control. The Indian armed forces shot down several of these drones using kinetic and non-kinetic means. 
The probable purpose of such large-scale aerial intrusions was to test air defence systems and gather intelligence. The wreckage of the drones is being forensically examined. Initial reports suggest that they are Turkish Asisgard Songar drones. Later in the night, a Pakistani armed UAV also tried to target the Bathinda military station, which was intercepted and neutralised. 
In response to the Pakistani attack, armed drones were launched at 4 air defence sites in Pakistan. One of these drones was able to destroy the AD radar. 
Pakistan also fired across the Line of Control using heavy calibre artillery guns and weapon drones in Tangdhar, Uri, Poonch, Mendhar, Rajouri, Akhnoor and Udhampur in Jammu and Kashmir, resulting in casualties and injuries to some Indian Army personnel. The Indian retaliation also caused heavy damage to the Pakistani army. 
In addition, Pakistan’s irresponsible behavior came to the fore again. Despite an unsuccessful unprovoked drone and missile attack on 7 May 2025 at 8.30 pm, Pakistan did not close its civilian airspace. Pakistan is using its civilian aircraft as a shield. While it is well aware that its attack on India will lead to a strong response from the air defense. This is not safe for civilian aircraft, including international flights flying near the international border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 screenshot here shows data from the application Flight Radar 24 during a high air defense alert situation in the Punjab sector, as you can see here. The airspace on the Indian side is completely devoid of civilian air traffic due to the declared closure. Civil airlines are flying on the airport route between Karachi and Lahore. 
The aircraft was put on high alert, an Airbus 320 of Flynas Aviation, as you see here – which took off from Dammam at 5.50 pm and landed in Lahore at 9.10 pm – all the details can be seen here. The Indian Air Force showed great restraint in its response and thus ensured the safety of international civil air service. 
 
Thank you, Jai Hind. 
 
Wg. Cdr. Vyomika Singh: Good afternoon to you all.   
 
On the intervening night of 8th – 9th May 2025, Pakistan military carried out multiple violations of Indian airspace along the entire western border with an intent to target military infrastructure. Pakistan military also resorted to firing of heavy-caliber weapons along the Line of Control. 
 
Along the International Border and Line of Control, drone intrusions were attempted from Leh to Sir Creek at 36 locations with approximately 300 to 400 drones. Indian Armed Forces brought down a number of these drones using kinetic and non-kinetic means. The possible purpose of these largescale aerial intrusions were to test the AD systems and gather intelligence. 
Forensic examination of the drone debris is being undertaken. Preliminary reports suggest them to be of ASISGUARD SONGAR drone of Turkey. Later in the night, an armed UAV of Pakistan attempted to target Bathinda military station, which was detected and neutralized. 
In response to the Pakistani attack, armed drones were launched at four air defence sites in Pakistan. One of the drones was able to destroy an AD radar. 
Pakistan also carried out artillery shelling across the Line of Control using heavy-caliber artillery guns and armed drones at Tangdhar, Uri, Poonch, Mendhar, Rajouri, Akhnoor and Udhampur in J&K area, which resulted in some losses and injuries to Indian Army personnel. Pakistan Army also suffered major losses in Indian retaliatory fire. 
Additionally, Pakistan’s irresponsible behavior again came to fore. Pakistan did not close its civil airspace despite it launching a failed unprovoked drone and missile attack on 7th May at 0830 hours in the evening. Pakistan is using civil airliners as a shield, knowing fully well that its attack on India would elicit a swift Air Defence response. This is not safe for the unsuspecting civil airliner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lights, which were flying near IB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 screenshot which I showed, and which we shall share with you, it shows the data of the application Flightradar24 during a high air defence situation in the Punjab sector. As you have seen, the airspace on the Indian side is absolutely devoid of civil air traffic due to our declared closure. However, there are civil airlines flying the air route between Karachi and Lahore. 
Amongst the other civil aircraft that you can see, we have highlighted an aircraft, which is Airbus 320, of Flynas Aviation, which originated from Dammam at 1750 Hrs and landed later at Lahore at 2110 Hrs in the night. Indian Air Force demonstrated considerable restraint in its response, thus ensuring safety of international civil carrier. 
Foreign Secretary Shri Vikram Misri: Thank you Col Qureshi and Wg Cdr Singh. I have just a few points to share in addition. Colonel Qureshi and Wing Commander Singh have just briefed us about the cowardly actions of the Pakistan Army last night.  
These provocative and escalatory actions that were taken by Pakistan last night were targeted at Indian citie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in addition to some military targets. The Indian Armed Forces responded proportionately, adequately, and responsibly. 
These attacks that happened last night; Indian military units have responded adequately and in a responsible manner to these acts. 
What I want to underline is that the official and blatantly farcical denial of these attacks that Pakistan carried out by the Pakistani State machinery is yet another example of their duplicity, and the new depths that they are plumbing in their quest for disinformation.  
The other point in the same vein is Pakistani claims that they did not target or attack any religious places. You would recall that yesterday I shared with you an incident related to the attack on a Gurdwara in Poonch. Instead of owning up to these attacks, Pakistan made the preposterous and outrageous claim that it was the Indian Armed Forces and the Indian Air Force that was targeting cities like Amritsar and trying to put the blame on Pakistan.  
This is nothing but a desperate attempt by Pakistan to disown its acts of aggression. But it is also true to type in its effort to deceive and mislead the world. It will not succeed. The Gurdwara in Poonch in particular was attacked by Pakistan and some local members of the Sikh community, including Ragi of the Gurdwara, lost their lives in this incident as I shared yesterday. 
You can see the images from this attack on the television. 
In addition, that we would attack our own cities is the kind of deranged fantasy that only the Pakistani State can come up with. Perhaps they do it because they are well-versed in such action, as their history would show. 
The last point I wanted to make this evening is again this disinformation that is coming from Pakistan about India targeting the Nankana Sahib Gurdwara through a drone attack. This is again yet another blatant lie, and part of Pakistan’s disinformation campaign. As we saw in the Pahalgam attack, Pakistan is again trying desperately to impart a communal hue to the situation with an intention to create discord. Again, we are not surprised. India’s steadfast unity in itself is a challenge to Pakistan. 
 
 	 	 	 	 	*** 
 
  
